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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걸음 더 나갑시다!2017년 한걸음 더 나갑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만큼 정말 많은 일

들이 역동적으로 벌어졌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부는 1월 3일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

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2016년 투쟁

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또 투쟁을 시작합니다. 

한광호 열사를 고이 보내드리는 2017년을 만듭시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로 고통받다 먼저 세

상을 떠난 한광호 열사가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열사가 돌아가신지 300일입니다. 열

사는 돌아가신 뒤에도 300일을 냉동고에서 고통받고 있

습니다. 이제는 열사를 고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유성기

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야 합니다. 

지금도 유성지회 동지들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

사의 한을 풀고자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지만 열사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

습니다. 천막 하나 칠 수 없는 거대 재벌의 앞마당에서 

비닐 한 장에 의존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

리의 따뜻한 연대만이 한겨울 강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더 많은 연대로 열사 투쟁을 승리로 만

듭시다.

낡은 박근혜 체제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1,000만명의 촛불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며 재벌천국-노동지옥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권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긴 했지

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당장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훌쩍 오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쳤습니다.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이 

정권에 뒷돈을 줘가며 어떻게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낡

은 박근혜 체제를 끝장내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한 걸음 더 나갑시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부는 수많은 투쟁을 통해 지부 전

체의 조직력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사투쟁, 임단투,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함께 하며 지부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부 총파업 

성사, 박근혜 탄핵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성과도 이루었

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함께 투쟁하

는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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